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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경쟁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

응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에

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

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들 중 사회적 부적

응으로 인해 폭력, 가출, 학업중단, 우울, 불

안, 자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 적지 않다. 한 예로, 2001년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실태조사(이종원, 임

성택, 최원기, 최종헌, 2001)에 따르면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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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

식모형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문제행동은 부모애

착, 부모폭력, 부모감독과 같은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같은 자아관련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관련 변인은 부모관련 변인에 비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 중 우울･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가장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높은 부모감독수준은 초등학생의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반면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높은 부모감독수준이 자아통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문제행동,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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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경험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문제행동 유

형에 따라 많게는 68%에서 적게는 1%미만까

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단 외박이 전체의 18%, 왕따가 11%, 자살

시도가 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문제행

동이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

로 볼 때 비단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

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는 모든 개인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

엇인가? 또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보다 결

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 행동을 보이

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기질적 문제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

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

서는 그 중에서 자아관련 변인들과 부모관련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

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

였다.

1. 문제행동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

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

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해당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

이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송의열

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

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

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개인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

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

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별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운동, 거

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행동

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

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 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뜻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

는 이유는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

동기의 문제행동은 초기에는 그 정도가 비교

적 가벼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기에 발생한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유

지되는 특성이 있어 발생초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만성화되어 정

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며 

결국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로 이어지기

도 한다(남소현, 김영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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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들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

도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격이나 신체특성과 같은 개인특성

(김두섭, 민수홍, 1994; 원호택, 1991),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함

하는 가족특성(고성혜, 1994; 김준호, 김순형,

1995;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학교성적 및 적응 등을 포함하는 학교

관련 특성(김준호, 노성호, 1993), 친구집단 

성향과 친구관련 특성(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등을 문제행동의 원인

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 및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

다(하영희, 2003). Ontario Child Health Study

의 종단적 연구(Rae-Grant, Thomas, Offrod, &

Boyle, 1989)는 아동의 발달사, 가족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중 특히 가족적 요인이 아동

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부모폭력을 경험하거나(김광일, 고복자, 1987;

노성호, 2004)) 부모의 감독수준과 (박진경,

도현심, 2001), 부모의 수용, 온정, 정서적 지지

및 애착 수준이 낮을 경우(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아동 및 청소

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아 존중감이라 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예. 심희옥, 1997b ; Leung

& Drasgow, 1986)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

동 및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아통제 역시 학업 성취 및 문제행동

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 예로 유

안진, 민하영(2001)은 자아통제력과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및 청소

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크

게 개인의 내적 변인인 자아관련 변인과 환

경적 변인인 부모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자아관련변인으로는 자아존중

감과 자아통제를 중심으로, 부모관련 변인으

로는 부모의 폭력, 애착, 감독을 중심으로 이

러한 변인들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2. 자아관련 변인

자아관련 변인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

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변인이 특히 개

인의 문제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

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심희옥, 1997a; 최

은영, 최인령, 200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Rosenberg와 동료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심희옥, 1998)에서

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King & Fularczyk, 1981; Medora

& Hellen, 1997; Robinson & Frank, 1994)에서

는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과 의미있는 상관

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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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아통제는 낮은 학업성취 및 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김현숙, 1998; Feldman & Weiberger,

1994; Mischel, Shoda & Peake, 1988) 뿐 아니

라 비행(유안진, 민하영, 2001; 하영희, 김경

연, 2003; Beck, 1967; Kaplan, 1979)과도 긴밀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하

영희, 김경연(2003)은 중고등학생 6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통제가 낮은 청소

년들은 도덕적 금지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음

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자

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가 공격성, 우울, 폭력 

등 문제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보여주

고 있다.

3. 부모관련 변인

이렇게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아관련 

변인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의 연

구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접근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Khaleque & Rohner, 2002)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들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감독 

등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언급하

고 있다. 일련의 연구(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들은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

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

녀에 대한 지지와 지원, 그리고 애착 역시 자

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적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er, 1988;

Maccoby & Martin, 1983). 특히 청년기의 부

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

응, 자아존중감 등 여러 측면에서 행복한 삶

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Kobak,

Cole, Fleming, Ferenz-Gills, & Bamble, 1993).

이미리(2004)는 부모의 폭력 수준 및 감독

수준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간에 상관이 있

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Steinberg, Lambon,

Darling, Mounts, Dornbusch, 1994)은 익히 알

려진 바이다. 부모폭력에 따른 아동의 정서

적･심리적 후유증은 심각한 경우, 다른 사람

을 신뢰하지 못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자신을 학대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부모폭력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문제행

동을 나타내고 극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

다. 한편 부모 감독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는 이미리 연구 결과와 달리 연구에 따라 상

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김경연, 1993; 박

선영, 도현심, 1998; 박영애, 정옥분, 1996; 이

숙, 최정미, 2003;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한 가정환경 

내에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로 자아존

중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

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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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김은경, 유가효, 2002)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녀발

달에 대한 지원적이고 명확한 대화와 애정,

그리고 적당한 통제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존

감 발달과 연관이 있음(Barber & Rollins, 1990)

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자

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자아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은 자녀의 자아통제력 수준을 결

정한다고 하며, 인생의 초기 단계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일생동안 안정적인 경향이 있

다고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4; 남현미, 옥선

화, 2001).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형태나 모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가족

관계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 자녀의 자아통제

력이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이나 높은 

수준의 언어적 폭력, 다툼 등의 요인은 자녀

의 자아통제 수준을 약화시키는 반면(김두섭,

민수홍, 1994; 민수홍, 1996) 높은 수준의 부

모-자녀 간 애착과 감독은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광도, 2001).

같은 맥락에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부적절한 자녀양육이 낮은 자아통제 수준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

은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

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가까이에서 감독함으

로써 자녀들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비행이

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 반면 자녀

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거나 부모-자

녀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

선행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자

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 뿐 아니라 문제행동

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 폭력에 관한 영

향을 살펴보면, Sears, Maccoby & Levin(1957)

은 아동의 공격성이 가정에서 받는 처벌의 

심각성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

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폭력을 경

험한 아동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문제행

동을 더 보이거나(김광일, 고복자, 1987) 청소

년의 무단결석, 가출, 폭행, 절도 등의 문제행

동과도 더 결부되어 있었다(노성호, 2004).

부모감독 및 애착에 대한 일련의 선행연구

들은 부모감독 및 애착이 자녀의 학업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진

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해, 옥경희,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학령기 동안 부모의 낮은 감독 수준은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나 높은 문제행동 수준

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낮은 부모감

독이 범죄나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Crouter, Helms-Erikson, Updergraff, &

MacHale, 1999). Laird와 그의 동료들(Laird,

Pettit & Bates, 2003; Laire, Pettit & Dodge,

2003)은 부모감독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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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Brendgen, Vitaro, Tremblay와 Lavoie(2001)는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폭력의 예측요인인 

반면,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은 자녀의 대인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력적인 행동

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Laub과 Sampson(1991)

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감독 결여, 강압적 처벌, 폭력, 이로 인

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복합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고 보았다. 정상아동과 반사회적 아동들의 부

모를 비교한 연구들(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에서는 반사회적 아

동의 부모는 정상아동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

한 수용, 온정, 애정, 정서적 지지, 애착의 수

준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영희, 2003)에서 부모

의 엄격 애정형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자아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들 간에

는 상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

모관련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아동 및 청

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부모관련 변인들과 연관하여서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이나 자녀에 대

한 부모감독(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등,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부모폭력(김광일, 고복자, 1987; 노성

호, 2004)이 자녀들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되

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

이 부모관련 변인과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

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몇몇 선행 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은 

특정한 매개 변인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예로서, 최태산, 홍경자(1997)는 부모의 감독

과 통제, 정당한 훈육,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등은 가족의 응집력과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인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

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등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이 청소년

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지

만 자아통제와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정자(2005)

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

아통제의 정도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부모

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

아통제를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자아통제

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아통제와 자아존중

감은 부모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과 문제행

동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부분적으로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관련 변

인 중에서도 부모의 폭력이나 애착, 그리고 

감독이 자녀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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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

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 부정적 자아존

중감과 자아통제를 동시에 매개 변인으로 고

려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

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

련 변인이 사회적 부적응의 표현으로 간주되

는 문제행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선택된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아직 사춘기 이전이라

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

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물론 부모의 

영향도 크겠으나 사회활동의 반경이 점차 넓

어짐에 따라 친구 등 보다 많은 변인의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사춘기 이후만큼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 문제행동 원인에 있어

서 부모의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가?

2. 부모관련변인인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부

모폭력은 자아관련변인인 부정적 자존감 

형성 및 자아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

2-1.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의 정도

는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2-2.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의 정도

는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모관련변인은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
안 및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가?

4. 자아관련변인은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
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4-1. 부정적 자존감의 정도는 문제행동변

인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4-2. 자아통제의 정도는 문제행동변인인 우

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모형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부모관련변인인 부모애착, 부모감

독, 부모폭력변인이 자아관련 변인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관련 변인과 더불어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의해 도출

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험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연구모형이 초등학생의 문

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하고 간명

한 모형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불안과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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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으로 나누어 각각 분

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자료를 받아 분

석하였다.1) 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1,524명(54%),

여자 1,320명(46%)이었으며 출생연도를 살펴보

면 93년생 이하는 13명(0.4%), 94년생은 2,473

1)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명(87%), 95년생 이상은 358명(12.6%)으로 대

부분의 학생이 94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청소년개발

원의 초등학교 4학년용 패널 설문지로 그 중

에서 부모, 자아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총 28

개의 문항들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표 1).

부모관련문항으로는 부모애착에 관한 문항 4

개, 부모감독에 관한 문항 3개, 부모폭력에 

관한 문항 2개가 선택되었다. 부모애착 문항

은 Hirsch(1969, 김준호, 이동원, 1996 재인용)

가 제시한 애착의 개념을 바탕으로 김준호,

이동원(1996)이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

서 사용한 문항으로 주로 부모와의 정서적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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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부모감독 문항은 Hirschi(1969, 김준호, 이

동원, 1996 재인용)가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

위차원으로 분류한 ‘부모와 동일시’, ‘부모와

의 의사소통’, ‘부모감독’ 중 부모감독에 해당

하는 문항이다. 이 역시 김준호, 이동원(1996)

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이다. 부모

폭력과 관련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체

적 폭력 및 욕설 정도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 

2개가 포함되었다.

자아관련 문항으로는 자존감(부정적 자존

감)에 관한 문항 3개, 자아통제에 관한 문항 

4개가 선택되었다. 자존감에 관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Rosenberg(1965)의 척도에서 사용

한 문항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가운데 자

존감은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이 두 자존감은 서로 독립

적이며 특히 부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여러 

영  역 하위영역 문          항

부모관련

부모애착

(.74)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감독

(.79)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부모폭력

(.65)
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자아관련

자존감

(.76)
1.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자아통제

(.57)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2.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3.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4.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문제행동

공격성

(.76)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울･불안

(.80)
1.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2.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6.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표 1. 각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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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미리,

200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자아통제 

문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Grsmick, Tittle,

Bursik, & Armeklev(1993)가 확인한 자아통제

력의 6가지 요소 중 화기질과 신체활동 선호,

단순과제 선호를 제외한 충동성(나는 내일 시

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위험한 일의 추구(나는 위

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자기중심성(나

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

다.) 영역에서 각 1개 문항씩 선정하고 인지

적 영역의 1개 문항(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을 추가하여 총 4개

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제행동 관련문항으로는 외현적 문제행동

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에 관한 문항과 내

재적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우울･불안에 

관한 문항이 각각 6개가 사용되었다. 우울･불
안과 공격성에 관한 문항은 무작위로 3문항

씩 묶어 그 총점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문제행동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측면 외에 다른 측면들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자료가 2차 자료인 관계로 다른 측면

의 문제행동들을 측정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

다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관련 변인의 경우,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폭력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 부모감독 수준 및 부모폭력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자아관련변인에서는 자아통제의 

점수는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의 점수는 높

을수록 각각 자아통제 수준과 부정적 자존감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제행

동 관련변인인 공격성 및 우울･불안의 점수

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행동 수준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각 하위영역, 즉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폭력, 부정적 자존

감, 자아통제, 공격성, 우울･불안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의 범위는 .57에서 

.80까지이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74, 부모감독은 .79, 부모폭력은 

.65, 부정적 자존감은 .76, 자아통제는 .57, 공

격성은 .76, 우울･불안은 .80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전형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

사는 2004년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

교 4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을 통하여 2,844명을 추출하였다. 그들을 대

상으로 200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직업적

인 면접원들을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

계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이다.

결 과

이 연구는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

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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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7개의 연구변

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

은 .09.~49로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2). 그중에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감독과 우울･불안 간의 상관(-.09)이었으

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상관, 자존감(부정적 자존감)

과 우울･불안 간의 상관(각 .46)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감독과 자

아통제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모두 부모 

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폭력, 부정

적 자존감, 공격성, 우울･불안은 부모 감독 

및 자아통제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아통제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폭

력, 부정적 자존감, 공격성, 우울･불안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 유의도 수준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낮은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상관이 나온 데에는 사

례수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다.

상관계수의 정도가 낮은 변인들3) 간의 관계

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론적으로 도출된 연구모형이 적합하고 간명

한 모형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방식은 

공분산행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계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

였다.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적합

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χ 2를 이용하는 방

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적합도 지수로는 TLI, CFI, RMSEA 등이 있

으며 모형 적합성의 수용가능 수준은 TLI,

CFI는 .90이상일 경우, RMSEA는 .05미만인 

경우이다(조현철, 2003). 가설화된 우울･불안

에 대한 연구모형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각기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

3) 부모애착과 공격성, 우울･불안 간의 상관, 부모

감독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 자아통제와 우울･불
안 간의 상관계수는 .2 이하로 나타나 특히 낮은 수

치를 보여주었다.

연구변인 1 2 3 4 5 6 7

1. 부모애착 1.00

2. 부모감독 .46 1.00

3. 부모폭력 -.30 -.18 1.00

4. 부정적 자존감 -.25 -.17 .23 1.00

5. 자아통제 .21 .20 -.24 -.27 1.00

6. 공격성 -.15 -.11 .23 .40 -.40 1.00

7. 우울･불안 -.17 -.09 .22 .46 -.19 .39 1.00

평  균 15.63 10.38 3.11 6.54 15.31 10.72 8.09

표준편차 3.02 3.05 1.60 2.68 2.98 3.94 3.82

*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은 p<.01

표 2.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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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가설화된 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χ 2(121, N = 2567) =

526.688, p<.01, CFI = .964, TLI = .955, RMSEA

= .03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으로 연구 모델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가설화된 우울･불안에 대한 모델에서 몇 

가지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는 

부모애착→자아통제( =-.066, =.13), 부모감

독→부정적 자존감( =-.042, =.21), 부모애착

→우울･불안( =-.025, =.49), 부모감독→우

울･불안( =.035, =.28)이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삭제한 수정모델을 검증하였

다. 그 결과, (125, N = 2567) = 521.841,

p<.01, CFI = .964, TLI = .956, RMSEA = .036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

구 모델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수정된 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형

(nested)이므로 두 모형간의 와 df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다 두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모형 간의 와 df의 차이를 살펴

보면, df의 차가 125 - 121 = 4일 때 의 차

는 526.688 - 521.841 = 4.847로 df가 4일 때 

p=.05의 임계치 9.4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 있어서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연구모형이 아닌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홍세희, 2003).

마지막으로 부모폭력→우울･불안 및 부모

애착→우울･불안에서는 부정적 자존감이, 부

모감독→우울･불안에서는 자아통제가 매개변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모관련 변인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관련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각

각의 Zab를 구하였다4)(표 3). 구해진 Zab값 은 

모두 임계치인 ±1.96보다 크거나 작아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우울･불안을 예측

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수정모

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추정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

다. 그림 2와 표 4를 바탕으로 분석된 경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들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4) Z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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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은 부모애착(-.43) 및 

부모감독(-.25)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사이에는 정적상관(.59)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의 수

준과 부모감독의 수준은 낮으며 부모애착 수

준이 높아질수록 부모감독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폭력

(.25)과 부모애착(-.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폭력이 빈번하

고 부모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

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부정적 자존감 형

성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변인

의 자존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R2)은 16%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폭력(.34)과 부모감독

(.-.2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에서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

모감독 수준이 높고 부모 폭력 수준은 낮을

수록 자아통제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

다.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의 자아통제에 대한 

설명량(R2)은 23%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

그림 2. 우울･불안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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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부정적 자존감 및 자아통제 수준 모

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

면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에, 부모감독은 

자아통제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59)과 자아통제(.1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에서 우울･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존감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통제

는 낮을수록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한

편,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폭력만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불안에 직접

적인 영향(.11, p<.01)과 간접적인 영향(.18,

p<.05)을 동시에 끼쳤다. 부모폭력이 우울･불
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9였다. 한편 부모애

착(-.14) 및 부모감독(-.02)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p<.05)에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

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

관련 변인의 우울･불안에 대한 전체 설명량

(R2)은 44%이며 부모관련 변인보다는 자아관

련 변인이 우울･불안과 보다 직접적이고 깊

은 연관이 있었다. 부모관련변인 중 부모애착

은 부정적 자존감을 통하여, 부모감독은 자아

통제를 통하여 우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만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폭력은 우

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 자존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관련 변인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는 우울･불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은 높고 자아통제수준은 낮을수록 우울･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우울･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

적 자존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가설화된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χ 2(121, N = 2567) = 532.756,

p<.01, CFI = .963, TLI = .953, RMSEA = .036

기준 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2

우울･불안 

부정적 자존감 .587 .587 -

.441

자아통제 .102 .102 -

부모폭력 .292 .109 .183

부모애착 -.135 - -.135

부모감독 -.021 - -.021

자아통제 

부모폭력 .377 .377 -

.226부모애착 - - -

부모감독 -.209 -.209 -

부정적 자존감

부모폭력 .247 .247 -

.163부모애착 -.230 -.230 -

부모감독 - - -

표 4. 우울･불안 최종경로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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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 대한 

연구 모델역시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 적합함

을 보여준다

가설화된 공격성에 대한 모델 중 유의하지 않

은 경로는 부모애착→자아통제( =-.061, p=.16),

부모감독→부정적 자존감( =-.041, p=.21), 부

모애착→공격성( =.075, p=.06), 부모감독→공

격성( = .064, p=.07), 부모폭력→공격성( =

.023, p=.52)이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 중 부

모감독→공격성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인 

p<.01을 적용하여 수정모형에 포함시켰다5).

수정모델을 검증한 결과, (125, N = 2567) =

539.314, p<.01, CFI = .963, TLI = .955, RMSEA

= .036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수정된 모

형, 두 모형 간의 와 df의 차이를 살펴보면,

df의 차가 125 - 121 = 4일 때 의 차는 539.314

- 532.756 = 6.558로 df가 4일 때 p = .05의 임

계치 9.4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을 선택하였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은 부

5) 부모감독→공격성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모 감독과 자녀의 폭력 및 반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모폭력→공격성 및 부모애착→공격성에서, 자

아통제는 부모폭력→공격성과 부모감독→공

격성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모관련 변인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

관련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Zab를 구하였다(표 5). 구해진 

Zab값은 모두 임계치인 ±1.96보다 크거나 작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

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

로계수와 유의도 수준 추정결과를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3과 표 6을 바탕으

로 분석된 경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들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으며 이

는 우울･불안에 대한 모형에서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었다.

둘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 형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은 부모폭력(.25)과 부모애착(-.22)이었다. 두 

변인이 가지는 자존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

(R2)은 16%이다. 한편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은 부모폭력

(.37)과 부모감독(.-.20)변인이었다. 부모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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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폭력의 자아통제에 대한 설명량(R2)은 

22%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폭력은 부정

적 자존감 및 자아통제 수준 모두에 의미있

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에, 부모감독은 자아통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적 자

존감은 부모폭력 수준이 높고 부모애착정도

가 낮을수록 높게 형성되며 자아통제 수준은 

부모감독 수준이 높고 부모 폭력 수준은 낮

을수록 높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에서도 부모폭력이 부정적 자존감 형성 및 

자아통제 수준을 낮추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

은 영향을 끼쳤다.

셋째, 부정적 자존감(.40)과 자아통제(.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1)에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이 

높고 자아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

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감독(.10)만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폭력(.31), 부모애착(-.09),

부모감독(-.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5)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모감독의 경우, 공격성에 대

한 직접 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대한 전체 효과는 -.01에 그

그림 3. 공격성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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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의 공

격성에 대한 전체 설명량(R2)은 51%이며 우

울･불안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관련 변

인보다는 자아관련 변인이 공격성과 보다 직

접적이고 깊은 연관이 있었다. 부모관련변인 

중 부모폭력은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 모

두를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한편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을 통하

여,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를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감독은 또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자아관련 변인인 부정적 자존감과 자

아통제는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은 높고 자아통제수

준은 낮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공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자아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결과와 앞에서 고찰

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자 한다. 첫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부모폭

력 간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폭력 수

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 및 부모감독 

수준은 낮았으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감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감독도 잘 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무

서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을 잘 하는 것

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그

러한 일반적 상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엄격한 부모는 폭력적인 부모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기존의 학설(eg. Baumrind, 1971)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정적인 

상관은 부모감독의 효과와 안정적인 부모애

기준 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2

우울･불안 

부정적 자존감 .397 .397 -

.510

자아통제 .562 .562 -

부모폭력 .309 - .309

부모애착 -.088 - -.088

부모감독 -.012 .102 -.114

자아통제 

부모폭력 .373 .373 -

.219부모애착 - - -

부모감독 -.203 -.203 -

부정적 자존감

부모폭력 .249 .249 -

.160부모애착 -.223 -.223 -

부모감독 - - -

표 6. 공격성 최종경로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백혜정․황혜정 /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19－

착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 2001)와도 어

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은 부모폭력과 부모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 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

애착 수준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부

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낮은 자존감 형성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개인의 긍정적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일련의 

연구보고(Maccoby & Martin, 1983; Harter,

198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폭력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모폭력이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도

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이미리, 2004)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

(Steinberg et al., 1994)는 선행연구결과를 뒷

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부모감독은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리(2004)의 연구결과

와 비교해 볼만하다. 이미리의 연구 역시 패

널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같은 내용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지 

그의 패널대상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그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 감독수

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았으

나 남학생의 경우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유의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않아서, 또는 두 연구 

간의 연령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아통

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폭력과 부모

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폭력과 관

련하여 부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

제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의 언어적 폭력 등은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

을 낮춘다는 선행연구(김두섭, 민수홍, 1994;

민수홍, 1996)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

한다.

부모감독 변인과 관련하여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

학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통제 수준

도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

구 결과(김두섭, 민수홍, 1994)를 뒷받침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초등학생 자녀

의 자아통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

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자아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과 자아통제 수

준 간에는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기광도,

2001)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는 애착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중

심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선행 연구와의 

결과의 차이는 연구 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아관련변인과 부모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존

중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 감독보다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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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부모 애착이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 통제에 있어서는 부모

애착보다 부모감독과 부모폭력이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모폭력은 초등학

생의 부정적 자존감 형성과 자아통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넷째, 부모폭력과 부모감독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

모 애착과 더불어 부모폭력, 부모감독은 부정

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울･불안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부모폭력은 우

울･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

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우울･불안 수준은 높았으며 또한 부모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통제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울･
불안 수준을 높였다. 반면 부모애착과 부모감

독은 우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즉 낮은 부모애착 수준은 초등학생들로 하여

금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리고 낮은 부모감독 수준은 자아통제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울･불안 수준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공격성에 간

접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즉 높은 부모애착 

수준은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존감

을 형성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폭력

과 부모감독은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쳤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모폭력과 

부모감독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

녀의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간접적인 영향으

로는 부모폭력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통제 수

준을 떨어뜨림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부모감독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

이 자아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의 수

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련변인이 직･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부모폭력 및 

감독과 관련하여 일련의 선행연구들(Frude,

1984;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Sturge, 1982;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

우 그들 부모가 자녀 양육경향에 있어서 폭

력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포함, 엄격한 훈육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정의 폭력과 정

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ears et

al., 1957). 또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

계에 대해서도 일련의 선행연구결과(Hurlock,

1978; 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

격성에 대한 부모감독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성에 대한 부모감독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반면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효

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

모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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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감독수준이 자아통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낮추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감독을 통

하여 청소년들의 자아통제가 높아질 경우에

는 공격성이 감소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부모감독이 자아통제로 이어지지 못

하고 단순한 행동통제에 그칠 경우에는 공격

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역효과는 아마도 

자녀들이 부모의 감독을 간섭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자아통제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함을 점을 시

사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유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들의 공

격성 수준이 높았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가

능성은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Frude, 1984; Sturge,

1982)에서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의 

부모는 양육태도와 실제적인 훈육에서 엄격

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향을 밝혔다. 문제행동

을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문

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의 행동

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감독,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감독수준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 간의 보다 명확한 관계를 알아내기 위

해서는 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폭력, 애착 및 감독과 같은 부모관련변

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라는 자아관련 변인을 통하여 간접

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보다는 자존감이라는 자아관련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문제행동 수준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

과는 그리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

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경

님, 2002)에 의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두 요

인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남학생집단

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비행행동에 간

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

접효과가 보이지 않은 것은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보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관련변인으로, 부정적 자존

감이 높고 자아통제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

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통제를 잘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위기상황에서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

연구(Feldman & Weiberger, 1994)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

과 비행, 공격적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 간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Kaplan, 1979)와

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자존감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

(Robinson & Frank, 1994)와는 불일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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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

관련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느 정도 예

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관련 

변인이 부모관련 변인에 비해 문제행동에 보

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은 

문제행동 중 우울･불안과, 자아통제는 공격성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자아통제와 자존감이었으니만큼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를 위해서는 이 두 영역에서의 개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울･불안이 높은 아

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공격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아통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아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관련변인 

역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자아관련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만큼 문제행동원인 변인으로서 소

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부모

폭력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자존감을 높이고 자

아통제수준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폭력으로 인

한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녀 학대 등의 경험이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

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

다 적극적인 개입이 마련됨으로써 부모폭력

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라는 변인을 통

해서만 공격성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부모는 자녀를 감독하는데 있어 자녀들의 자

아통제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녀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통제는 오

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

소년 뿐 아니라 현재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

더라도 부모폭력 수준이 높거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 또

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존감이 높고 자아통

제력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 그들을 위

한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예방대책이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있다는 점은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

하는 단계로서 사춘기 이후 의 단계에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또 다른 양상

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춘기 이

후 자아관련변인과 부모관련변인이 문제행동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이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으로 사

용된 문제행동변인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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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외현화 영역과 내재화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문제인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보긴 

하였으나 실제로 문제행동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문제행동을 포함시켜 이러한 문제들이 자

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과 어떻게 연

관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부모관련변인 세 가지와 자아관련 

변인 두 가지만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변인 이외의 어

떤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앞의 제한점들과도 연관하여 고려해 

볼 문제로서 패널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는 다양한 영역

의 변인들을 포함해야 하는 특성상 각 변인

들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적다. 그에 따라 패

널조사에 포함된 문항들이 각 변인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

고자 한다.

다섯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다

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

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감독의 직접효과는 부정적인 반면 자아통제

를 통한 간접효과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보

다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후속연구가 제안되

어진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변인과 자아관련변인들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규명을 해보았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한 

대단위 전국표본조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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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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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ith 2,844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They are the 2005

panel of Korean Youth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such as parental

attachment, family violence, and parent supervision, and self-related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self-related variables, in comparison

with parents-related variables, are more likely to have direct and considerable influence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self-esteem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direct and the indirect effects of parent supervision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re

contrary to each other. The direct effect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creases as the level of parent supervision increases. On the other hand, as the level of parent

supervision increases, the level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ecreases through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steem. These findings are thoroughly discussed.

Keyword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parental attachment, family violence, parent supervision,

self-esteem, self-control


